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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인터내셔날] 스킨케어 브랜드 연작(YUNJAC), 
‘스킨 퍼펙팅 베이스 프렙 실키 쿠션’ 출시

- 피부 번들거림은 잡고 수분감은 유지하는 가을철 매트 쿠션
- 보습 성분 머금은 미세 파우더로 보들하고 매끄러운 피부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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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인터내셔날의 고기능성 스킨케어 브랜드 연작(YUNJAC)은 이달 가을철 베이스 메이크업 시장을 겨냥한 신제품 ‘스킨 퍼펙팅 베이스 프렙 실키 쿠션(이하 프렙 실키 쿠션)’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연작은 2019년 ‘베이스 프렙’을 출시하며 국내외 뷰티 업계에 ‘프렙’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정착시켰다. 메이크업 밀착력과 지속력을 높여주는 ‘화잘먹(화장이 잘 먹는 피부)’ 트렌드를 주도하며 프렙 시장을 선도해왔다. 연작만의 베이스 프렙 노하우를 담아 지난 5월 ‘스킨 퍼펙팅 베이스 프렙 피팅 쿠션’에 이어, ‘프렙 실키 쿠션’을 출시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에는 일교차와 건조한 날씨로 피부 컨디션이 쉽게 변해 원하는 피부 표현을 유지하기 어렵다. 연작은 지속력과 보습감을 갖춰 어떠한 계절에도 메이크업 완성도를 높이면서도 피부 부담을 줄인 베이스 제품을 선보였다.

‘프렙 실키 쿠션’은 파우더와 오일을 최적의 비율로 배합해 피부 표면의 번들거림은 잡고 속수분은 유지해 주는 제품이다. 부드러운 발림성과 산뜻한 마무리감으로 매끄럽고 보송한 피부 표현을 완성해 준다. 

연작은 이 제품에 보습 성분을 머금은 미세 입자의 ‘모이스처 파우더’를 적용했다. 파우더가 피부결을 따라 얇고 고르게 퍼져 눈가와 입가처럼 움직임이 많은 부위에서도 화장이 끼거나 갈라지는 현상을 줄여준다. 모공과 요철로 인한 미세한 음영까지 자연스럽게 가려 매끄럽고 균일한 피부 바탕을 완성한다.

연작의 특허 성분인 ‘비건글루™’와 ‘피팅글루™’도 함유했다. 두 성분은 피부에 균일하게 도포되고 안정적으로 밀착되도록 돕는다. 여기에 스킨케어링 성분을 70.2%[footnoteRef:1] 담아 메이크업 유지 중 느껴지는 건조함을 최소화했다. [1:  글리세린, 정제수, 아세틸글루타민, 부틸렌글라이콜] 


얇고 고르게 발리는 만큼 여러 번 덧발라도 쉽게 뭉치지 않아 수정 화장용으로도 활용하기 좋다. 색상은 피부 밝기와 톤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총 5가지로 구성했다.

연작은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9일 4일부터 13일까지 신세계V(SHINSEGAE V)에서 ‘프렙 실키 쿠션’ 구매 시 베이스프렙 10ml 2개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신세계인터내셔날 연작 관계자는 “매트한 피부 표현은 살리면서도 다양한 계절과 피부 컨디션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 신제품을 출시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메이크업 표현을 위한 제품군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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